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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전달

소제목  정덕영 의장 “연말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데 최선”

올해 12월에도 이상한 온도계가 시의회 청사 앞에 등장했다. 

이어령 선생은 ‘이상한 온도계가 있다 / 바람은 자꾸 추워지고 / 길은 얼음으로 위태

로운 한겨울에도 / 자꾸만 높은 눈금으로 올라가는 온도계가 있다’고 했다. 

매년 이맘때 도시 한복판에 등장하는 ‘사랑의 온도탑’을 두고 그가 쓴 글이다.

그런데 올해는 이 붉은색 온도계 눈금 높이가 예년만 못하다. 전 세계를 뒤흔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이웃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높이기 위해 나섰다.

시의원들은 30일 오전 시의회 청사 앞 중앙광장에서 의원 8명 전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300만원을 경기북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성금을 모은 시의원 8명 전원이 함께하며 나눔을 독려하고 그 의미도 

되새겼다.

주변 이웃들이 낯설고 힘든 상황에 처한 만큼 올해 양주시의회의 성금 전달과 직원 

격려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에도 정덕영 의장과 황영희 부의장은 코로나19 방역과 돼지열병 및 조류독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손난로(핫팩)와 간식을 제공했다. 



정덕영 의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말 온정을 나누는 자원봉사활동도 가로막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힘겨운 상황이지만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종무식을 끝으로 2020년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쳤다.


